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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바인·터스틴 지역에 곱창 굽는 고소함이 진동한다!
곱창 요리의 명가 <송학> 어바인에 4호점 개점

곱창은 생긴 모양도 먹음직스럽지 않고 동물의 내장 

부위라는 사실에 맛을 보기도 전부터 꺼려하는 사람들

이 적지 않다. 하지만 일단 맛을 보고 나면 어느새 곱창 

홀릭이 되어 곱창 예찬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다. 한국

사람들에게‘곱창’은 대표 술안주로 꼽히는 음식이지

만 구이나 볶음, 전골 등 다양하게 요리돼 한끼 식사를 

위한 음식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. 

곱창은 살코기에 비해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가격

도 저렴하며 특유의 질감과 맛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

사로잡아 왔으며 특히 허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병후 회

복식 및 보신요리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. <동의보감>에

는 곱창의 효능에 대해“기력과 기운을 돋우고 비장과 위

를 튼튼히 해주며 오장을 보호하고 어지럼증을 다스리

는 효능이 있다.”고 기록돼 있다. 곱창은 알코올 분해 작

용이 뛰어나 술안주로 알맞으며 위벽 보호, 소화촉진 등

의 이로운 작용을 한다.  

 

인기있는 곱창집들은 곱창의 잡냄새를 없애고 탱탱한 

식감을 살리는 비법을 갖고 있다. 얼마나 잡냄새없이 탱

탱하게 곱창의 식감을 살렸느냐가 곱창구이 요리의 맛

을 결정하는 것이다.

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서‘곱창’하면 떠오르는 

집이 있다. 바로 <송학>이다. <송학>이 남가주 곱창 

마니아들로부터 첫손가락에 꼽히는 데는 그만한 이유

가 있다.

<송학>의 박경석 대표는“곱창의 지방과 잡냄새를 제

거하려면 이틀 이상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한다.”고 말

했다. 물론 그를 위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그

래서 박 대표는 <송학>의 손님상에 오르는 모든 곱창

을 손수 손질한다. 지방 제거와 숙성에만 30시간 이상

이 걸리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씹을수록 고소

한 맛을 위해서는 남에게 미룰 수 없는 일이다.

이렇게 손질된 곱창은 초벌구이 후 한국에서 들여온 

특수 돌판 위에서 지글지글~ 노릇노릇 맛깔스럽게 구

워진다. 물론 취향에 따라 곱창뿐만 아니라 대창이나 막

창도 즐길 수 있다. 여기에 찌개와 밥 계란찜 등을 서비

스로 제공해 고소한 곱창과 함께 푸짐한 한끼를 만끽할 

수도 있다. 이쯤 되면 저절로‘명불허전’(명성이나 명예

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, 이름날 만한 까

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)이란 말이 생각나게 마련이다. 

모든 야채도 계약을 맺은 농장에서 매일매일 들여와 신

선하게 제공한다. 

<송학>에서는‘올유캔잇’과 육회, 갈비를 비롯해 꼬

치어묵탕, 냉면, 전골 등 다양한 식사 메뉴도 즐길 수 있

다. 모든 고기는 프리미엄급을 사용한다.

세리토스에서 문을 열어‘곱창명가’의 명성을 얻은      

<송학>이 LA코리아타운에 2호점, 샌디에이고에 3호점

의 문을 연 데 이어 얼마전 어바인·터스틴 지역에 4호점

의 문을 열었다. 그간 오렌지카운티 남부지역에 거주하면

서 <송학>의 곱창이 눈에 선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곱

창 찾아 발품 팔았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.

▶ 어바인점 문의: (714) 573-9292

▶ 주소: 13828 Red Hill Ave., Tustin, CA 92780▲ <송학> 어바인점. 사진= 송학

 

LA총영사관, 코로나19 관련 Grant 신청을 위한 영어 도우미 모집

LA총영사관(총영사 박경재)이 코

로나19 관련 미정부 및 비영리기관

의 Grant 신청 도우미를 모집한다.

LA총영사관의 손성수 영사는 지

난 23일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

를 통해“영어 미숙으로 인해 코로

나19 관련 미정부 및 비영리기관의 

Grant를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

겪고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.”면

서“이런 한인들을 위해 봉사할 영어 

도우미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다.”

고 전했다.

자원봉사 내용은 ●Grant 신청

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화 상담 

●Grant 신청자와의 대면 상담을 통

해 신청 지원(장소는 추후 결정하며, 

신청 대행을 직접하지는 않고 신청

은 신청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

도움) 등이다.

손 영사는“누군가의 도움이 코로

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

겪고 있는 동포 상공인들에게 큰 힘

이 될 것”이라며 관심 있는 한인들의 

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.

▶ 문의: (213) 330-6983

   ssson19@mofa.go.kr (손성수 영사)
▲ LA총영사관. 사진= LA총영사관

▲ <송학> ‘곱창구이’. 사진= 송학


